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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선생 통해 전하는 나 예수의 재림 복음은 

반드시 사탄을 멸하여 천국 세력을 얻으리니 

이는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과 

나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나 예수가 섭리사에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는 환난에 대한 예언과 

환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 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 시대 나 예수의 몸 된 바울을 모함하여 

대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함을 받은 서기장이 

사도행전 19장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들을 진정시켜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다. 

서기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함은 

그 시대 바울의 기도 덕택이니 

지금 악평자들의 어떤 분란의 소동이 일어나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 것이니 

이것에 대한 선생의 기도 때문이다. 

이 시대도 하늘의 역사하심을 받는 

서기장 같은 자가 있으니 

이는 꿩을 맨손으로 잡은 선생의 기도의 힘이다.

섭리사는 이 선생의 기도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라.>

이는 선생의 기도 정신이다.

생명을 살리고자 생명을 바치는 

나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다.

고로 너희도 이 정신으로 선생과 함께 기도하라.

사도행전 20장 29절-32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

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

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선생이 그곳에 있게 된 후 

사나운 이리들이 섭리사 양 떼를 노략질함이 끊임이 

없으니 이는 그들의 죄로 인한 사탄의 역사함 때문

이다.

그리하여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지금 악평하는 무리들이니 

너희는 선생이 지금 그곳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구원코자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직 나 예수는 선생 통해 



육 휴거 영 휴거의 역사를 완성시키고자 하니 

너희는 휴거 말씀이 

너희들의 영 혼 육 마음을 

나 예수의 신부로 든든히 세울 것임을 깨달아라.

이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입은 섭리인들에게 

구원의 기업인 영 휴거의 은총을 입게 함이니 

너희는 이를 깨닫고 

섭리사 기업인 주와 관리전도의 사역을 함께 이뤄 

나가자.

이를 위해 여호수아 24장 23절처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 버리

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 23장 16절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수아 24장 27절처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너희의 언약을 증거하라.

돌은 반석을 의미하니 바로 이 시대 선생이다.

선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언약하라.

너희의 그 맹세 그 언약을 선생의 영이 들음이라.

선생이 들었다 함은 나 예수가 들었다 함이니 

이것이 영 휴거되는 신부의 증거가 되리라.

끝으로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5절을 읽어 보아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선생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는 말이 있으니 

나 예수에 대한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에 대한 선생의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마라.

신부들의 눈물에 마음이 동하여 

한 마디 하고 가는 신랑 주 예수다.


